
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묻는 분들이 많

은데요.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“내가 좋아하는 일, 내가 

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 자유까지 보장되니 이보다 

더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다”입니다. 하지만 이 일의 치명

적인 단점은 ‘시간’으로부터의 자유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

다.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. 24시간 

불이 꺼지지 않는 방송국의 특성상, 모든 스케줄이 프로그

램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돌아가면서 그 일정에 개인을 맞

춰야 하기 때문에 ‘내 일은 너무 불규칙적이어서, 너무 바

빠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’라는 핑계를 대기

에 딱 좋은 구실이었던 셈입니다.

그런데 작년에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‘언론인 

교리’ 제도는 그동안 냉담의 이유로 내세웠던 ‘바빠서 못해’

라는 얄팍한 핑계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. 규칙적으로 

시간을 낼 수 없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, 방송국으로 찾아

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만큼 견진성사에 필요

한 교리를 가르쳐주시는 방식이었는데요. 외부의 성당에 

시간 맞춰 교리를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사목적 

배려였습니다.

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견진교리뿐만 아니라 예비신자 

교리반도 운영되고 있었고, 언론사뿐만 아니라 가톨릭 재

단의 학교나 병원, 사제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들, 혹은 신

우회나 교우회가 형성된 곳, 심지어 태릉이나 진천 선수촌

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제야 

2008년 ‘무릎팍도사’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만났던 김연아 

선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, 항상 시합 전에 

묵주반지에 친구(親口)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린다는 인

터뷰를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. 

이렇듯 아무리 우리가 ‘바쁘다, 바빠. 현대사회!’를 외쳐

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마음만 있다면 만날 수 있

는 기회를 곳곳에 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. “너희가 바쁘

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”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. 

바쁘다는 것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

니다.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미사가 중단되

고, 성당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죠. 지금도 완전

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지만, “너희가 못 오면 또 내가 자리

를 마련해 볼게”라고 하시며 TV나 스마트폰 중계로도, 심

지어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까지 볼 수 있

게 하느님은 조치를 다 취해주십니다. 

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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